
 
 
 

트래디셔널 미닛 리피터투르비용

오리지널칼리버로 결합된 두 가지 핵심적인컴플리케이션

 두 가지 핵심적인 컴플리케이션 미닛 리피터와 투르비용을 구동하는 새로운 매뉴팩처

칼리버

 독창적인 기요셰 모티브로 탄생한 심미적 아름다움

 제네바 홀마크 인증

바쉐론 콘스탄틴은 SIHH 2017 의 프리뷰로 트래디셔널 미닛 리피터 투르비용을 공개한다. 트래티셔널 라인에 

새로이 추가되는 이 섬세한 제품은 18 세기 최고의 워치메이킹 전통으로부터 계승된 예술성으로 탄생하였다. 이 

제품의 독창적인 무브먼트 칼리버 2755 TMR 는 두 가지 핵심적인 컴플리케이션인 미닛 리피터와 투르비용을 

담아냈다. 트래디셔널 미닛 리피터 투르비용은 핑크 골드와 플래티넘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며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받음으로써 워치메이킹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입증한다.  

트래디셔널 미닛 리피터 투르비용은 바쉐론 콘스탄틴의 모든 모델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심미적 아름다움과 기술적 

탁월함을 보여주며 1755 년 설립이래 지속된 역사를 계승해 오고 있는 매뉴팩처의 풍부한 워치메이킹 유산을 

증명한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전적으로 개발하고 제작한 새로운 칼리버에는 가장 까다로운 두 가지 컴플리케이션이 

결합되었다. 복잡하면서도 웅장한 모습의 투르비용은 중력의 영향을 완화시켜 시계의 정확성을 향상시킨다. 

워치메이킹 예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미닛 리피터 또한 여전히 가장 수요가 많은 컴플케이션 중 하나이다. 자동으로, 

혹은 싱글 푸셔를 누름으로써 매커니즘의 공을 통해 1 시간, 15 분, 1 분이 소리로 표현된다. 이러한 컴플리케이션의 

복잡함을 완전히 구현하는 것 이외에도, 워치메이커는 공을 조정하기 위해 미세한 음악적 청각 능력을 지녀야 한다. 

이 두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칼리버에 담아냄으로써 바쉐론 콘스탄틴은 세대를 거듭하며 이어온 전통적 

수공 워치메이킹의 전문성을 증명하고 기억에 남을만한 기술로 다시 한번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독특한 패턴의 기요셰 다이얼 

뛰어난 미학적 감각과 전문적인 기술력을 동시에 갖춘 트래디셔널 미닛 리피터 투르비용은 매뉴팩처의 특출난 

공예 기술을 보여준다. 플래티넘 모델은 슬래이트 그레이 혹은 실버톤 다이얼로 제작되었으며 핑크 골드버전은 

실버 톤의 다이얼을 지녔다. 정교한 기요셰 모티브로 장식된 이 모델은 오직 바쉐론 콘스탄틴 부티크에서만 만나볼 

수 있다. 이러한 독특한 패턴은 메종의 독창성과 18 세기부터 시계 제작에 적용된 섬세한 전통 기술인 기요셰 

작업의 장인정신으로 탄생하였다.  

케이스 소재에 따라 시계의 핸즈는 핑크 골드 혹은 화이트 골드로 제작되어 있으며, 다이얼의 중심보다 살짝 위 

쪽에 배치되어 다이얼 아래쪽 투르비용 캐리지에 더 많은 공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시 방향의 창을 통해 

투르비용의 웅장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2.5 Hz 라는 저주파로 움직이는 칼리버를 통해 전통적 

워치메이킹의 속도감과 무브먼트 박동의 리듬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상징인 말테 크로스 

엠블럼 형태를 가져온 투르비용 캐리지의 바(bar)는 수공으로 마감되었으며 11 시간이 소요되는 섬세한 작업을 

거쳐 탄생하였다. 

 

 



 
 
 

 

오리지널 인하우스 무브먼트 2755 TMR  

트래디셔널 미닛 리피터 투르비용은 바쉐론 콘스탄틴에서 개발하고 제작한 새로운 칼리버 2755 TMR 로 구동된다. 

이 매뉴얼 와인딩 무브먼트는 워치메이킹 전문성을 보장하는 제네바 홀마크 인증을 취득하였다. 투르비용과 미닛 

리피터 메커니즘을 통합하여 시와 분, 그리고 투르비용 캐리지 위에서 스몰 세컨드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58 시간 파워리저브 인디케이션은 검정으로 산화 처리된 핑크 골드 포인트로 표시되며, 일반적으로 다이얼 앞면에 

표기되는 방식과는 달리 다이얼 뒷면에 배치되어 독특한 매력을 자아낸다. 무브먼트는 471 개의 부품과 40 개의 

보석으로 이루어졌으며, 투명한 사파이어 크리스탈 케이스 백을 통해 최상의 워치메이킹 기술과 공예 기법으로 

마감된 모습을 감상할 수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 부티크에서만 만나 볼 수 있는 트래디셔널 미닛 리피터 투르비용에는 미닛 리피터가 만들어 내는 

소리와 그 화음을 증폭시키는 공명기 “시간의 음악 La Musique du Temps” 이 함께 제공된다. 

 
  



 
 
 



 
 
 


